
“AI” – 인공지능의 과거와 미래  X 
(‘AI’ - Next Strategy in the Era of AI) 

 
근대 통계학의 아버지 

램버트 아돌프 자크 케틀레( Lambert Adolphe Jacques Quetelet ) 
“인간의 행위법칙은 그 본성상 확률적이다” 

2017.11.09  
 

Jason, Min  



Lambert Adolphe Jacques Quetelet (1796~1874) 
 
저서 : 인간과 능력 개발에 대하여(1835) 
 
벨기에의 통계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사회학자 1796.2.22~1874.2.17,  
1819년 University of Ghent 수학 박사 학위 
 
케틀레는 어린 시절 갑작스런 부친의 사망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 평소의 문학적 소질과 언변을 바탕으로 동네 아이
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집안에 보탬을 주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케틀레의 수업을 무척 재미있어 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강의를 하며 지내던 케틀레는 우연한 기회에 수학의 거성들을 만나게 되고 통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계학 연구
에 몰입한 케틀레는 수학은 물론 대부분의 사회현상이나 경제학 등 실생활에서 다양한 방면에 통계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
습니다. 케틀레는 연구를 거듭하여 ‘케틀레 지수’를 발표하는 등 근대 통계학을 정립 



□ 사회 과학에 통계를 적용 
  - 사회 현상의 압도적인 복잡성과 측정을 필요로 하는 많은 변수를 인식 
  - 목표 :  범죄율, 결혼률 또는 자살률과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통계법을 이해하는 것 
 
 
 
관찰되는 개체의 수가 많아질 수록 개체의 신체적 혹은 도덕적 특성들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사실들이 우세해지도록 만든다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  `사회물리학'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는 수단으
로 고안했던 것 
 
 
 
 
 
 

( ~20 체중미달, 20~25 정상, 25~30 과체중, 30~ 비만 ) 
 
 

결과는 원인에 비례한다 
 
 
□ 1835년 발표한 ‘인간과 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 사람. 월별ㆍ지역별ㆍ기온별ㆍ시간별 출생률과 연령ㆍ직업ㆍ지역ㆍ계절과 장소에 따른 사망률을 조사 
   하며 신장과 체중ㆍ성장률ㆍ음주와 정신병력 여부, 자살ㆍ범죄 등도 변수에 넣었다. 결과물은 출간과  
   동시에 ‘문명사의 신기원’이라는 평가를 받음.  
   영국의 정치산술, 독일의 국상학(國狀學ㆍ주민과 지리 환경 중심의 통계), 프랑스 확률론을 한데 묶은  
   이 책자는 근대 통계학의 출발점으로 꼽힘 
 
   명성을 얻은 그는 국계통계학회(1853년)을 세우고 1874년 78세로 사망하기까지 범죄통계학의 문도  
   열었다. 



https://archive.org/details/treatiseonmandev00quet 





https://archive.org/stream/treatiseonmandev00quet#page/126/mode/2up 



“만약 당신이 미래를 꿈꾸지 않거나 지금 기술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곧 낙오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윈 쇼트웰(Gwynne Shtwell, SpaceX CEO, 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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